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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안경사들의 은퇴와 노후준비 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사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72.7%가 은퇴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21.1%는 노후대비금을 준비하지 않았다. 은퇴준비는 평균 3.20(5점 척도)이며 심리적 준비 영역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준비가 가장 낮았다. 신체적 준비는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 질병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준비는 경력,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준비는 성별,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경사의 은퇴준비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은퇴준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안경사의 은퇴, 노후준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와 은퇴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retirement and old-age preparedness of optometrists and to provide data on the effects of retirement preparation.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28 optometrists and the respons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Results
            Of the participants, 72.7% were not prepared for retirement and 21.1% had not saved money for old age. On a 5-point scale, the average score for retirement preparedness was 3.20, with the highest scores noted for psychological preparedness and the lowest scores noted for economic preparedness. Physical preparednes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career, employment designation, school graduation status, marital status, and disease status. Psychological preparednes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career, and employment designation. Economic preparednes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age, career, employment designation, school graduated status, and marital status. Optometrists tended to be well prepared for retirement if they were male, older, and sick and if they were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well prepared.

          

          
            Conclusions
            Optometrists should have access to systematic and specific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old-age, and research and programs are needed to help in thi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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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라 노후생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점차 길어지고 있는 수명을 고려할 때 은퇴시점과 함께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은퇴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역할전환의 과정이며[1]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퇴 후 적응은 성공적인 노후를 좌우하게 된다.[2] 그러나 심리적,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적,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회보장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도 부족하여 은퇴 후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3]

      노년기 문제는 노년에 당면해서는 해결하기 힘들고 중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4] 즉,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노년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며[5] 이러한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6] 노후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적극적인 은퇴준비 행동을 가져오며[7] 은퇴준비인식과 재무교육이 경제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었다.[8] 은퇴준비가 충분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1] 또한 은퇴준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퇴준비 종합지수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가 58.3점으로 낮아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3] 조사되었다. 아직까지는 인구 고령화와 수명연장에 따라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개인의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며  [5] 은퇴와 노후생활에 관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에 공감은 하지만 실제적인 실천은 부족한 것이다.[3]

      근래에 직업군별로도 은퇴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계열은 간호사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9] 치과기공사의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10] 치위생사의 노후,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1, 11] 임상병리사의 은퇴기대 조사[12] 등이 있으나 안경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경사들의 은퇴와 노후준비 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서울,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안경사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서울, 경기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은퇴와 노후준비에 관한 설문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고 수거된 128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8문항, 은퇴준비 22문항, 노후준비 3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은퇴준비 문항 중 15문항(신체적 준비-6문항, 심리적 준비-3문항, 경제적 준비-6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는데[1] 점수가 높을수록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은퇴준비에 대한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 Cronbach's α=0.696, 심리적 준비 Cronbach's α=0.687, 경제적 준비 Cronbach's α=0.911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은 빈도와 퍼센트로, 은퇴준비에 대한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안경사 50.8%(65명), 여성 안경사 49.2%(63명)이고 연령분포는 30세 이하가 49.2%(63명), 31~40세 20.3%(26명), 41~50세 18.0%(23명), 51~60세 10.3%(13명). 60세 이상 2.3%(3명)이었다. 경력은 3년 미만 38.3%(49명), 3~5년 13.3%(17명), 6~10년 13.3%(17명), 11~15년 8.6%(11명), 16~20년 6.3%(8명), 21년 이상 20.3%(26명) 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optometris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Gender
            	Male
Female
            	65(50.8)
63(49.2)
          

          
            	Age
            	≤ 30
31~40
41~50
51~60
>60
            	63(49.2)
26(20.3)
23(18.0)
13(10.3)
3 (2.3)
          

          
            	Career (years)
            	< 3
3~5
6~10
11~15
16~20
≥21
            	49(38.3)
17(13.3)
17(13.3)
11 (8.6)
8 (6.3)
26(20.3)
          

          
            	Place of employment
            	Optical shop
Eye clinic
Others
            	84(65.6)
35(27.3)
9(7.0)
          

          
            	Employment
designation
            	Owner
Department head
Staff
            	42(32.8)
10(7.8)
76(59.4)
          

          
            	School graduation
status
            	2-year course
3-year course
4-year course
Finished graduate school
Others
            	25(19.5)
48(37.5)
31(24.2)
17(13.3)
7 (5.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78(60.9)
50(39.1)
          

          
            	Disease status
            	Has a disease
No disease
            	23(18.0)
105(82.0)
          

          
            	
            	Total
            	128(100.0)
          

        

        

        근무기관은 안경원 65.6%(84명), 안과 병·의원 27.3%(35명), 기타 7.0%(9명)이고 직위는 원장·대표 급이 32.8%(42명), 부장급 7.8%(10명), 일반 직원 급 안경사 59.4%(76명) 이었다.

        학력은 2년제 졸업 19.5%(25명), 3년제 졸업 37.5%(48명), 4년제 졸업 24.2%(31명), 대학원 졸업 13.3%(17명), 기타 5.5%(7명) 이었고 결혼 여부는 미혼이 60.9%(78명), 기혼 39.1%(50명) 이었다. 질병의 보유 여부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18.0%(23명), 없는 경우가 82.0%(105명) 이었다.

      

      
        2. 은퇴준비 실태 분석
        은퇴준비 여부에 대해 ‘예’ 27.3%(35명), ‘아니요’ 72.7%(93명)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은퇴시기에 대해 60세 미만 42.2%(54명), 60~65세 35.9%(46명), 65~70세 14.8%(19명), 70세 이후 7.0%(9명)로 60세 미만에 은퇴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은퇴시기와 자녀연령의 관계 여부에 ‘예’ 59.4%(76명), ‘아니요’ 40.6%(52명) 로 답하였고, 자녀연령이 얼마일 때 은퇴를 예상하는가에 대하여는 20대 10.9%(14명), 30대 38.3%(49명), 40대 11.7%(15명), ‘상관없다’ 25.8%(33명), ‘자녀없음’ 13.3%(17명) 으로 답하였다.

        추후 은퇴 전문가와 상담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 3.1%(4명), ‘아니요’ 96.9%(124명) 로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다. 은퇴준비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는 매스컴 14.8%(19명), 온라인 정보 33.6%(43명), 특강 및 세미나 5.5%(7명), 주변 지인 18.8%(24명),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3%(35명) 로 온라인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은 ‘여행, 휴식’ 42.2%(54명), ‘취미, 여가활동’ 36.7%(47명), ‘새로운 일에 도전’ 12.5%(16명), ‘봉사활동’ 5.5%(7명),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1%(4명)로 나타나 대체로 여행, 휴식, 취미, 여가활동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본 연구에서 60세 미만에 은퇴하겠다는 안경사는 42.2%였고 60~65세에 은퇴하겠다는 안경사는 35.9%로 조기에 은퇴하고 싶은 안경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의 나이가 정해지지 않은 직종인 안경사가 일찍 은퇴하려는 상황은 열악한 안경사의 근무여건과 과도한 경쟁, 안경원 경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른 은퇴를 생각하면서도 72.7%가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안경사도 최 등[3]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은퇴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는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적용 직업군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은퇴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은퇴준비에 관한 정보수집 경로가 온라인 정보와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고 전문가 상담을 원하지 않는 등 은퇴준비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2]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등의 일부 기업에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퇴상담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경사들의 안정적인 은퇴준비와 노후를 위해서는 (사) 대한안경사협회 또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안경사를 위한 은퇴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Retirement preparedness of optometris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Prepared for retirement
            	Yes
No
            	35(27.3)
93(72.7)
          

          
            	Expected age of
retirement
            	< 60
60~65
65~70
> 70
            	54(42.2)
46(35.9)
19(14.8)
9(7.0)
          

          
            	Prepared for retirement
(according to children)
            	Yes
No
            	76(59.4)
52(40.6)
          

          
            	Age of children at
retirement
            	20~29
30~31
40~49
No matter
No children
            	14(10.9)
49(38.3)
15(11.7)
33(25.8)
17(13.3)
          

          
            	Need consultation
with a specialist
            	Yes
No
            	4(3.1)
124(96.9)
          

          
            	Channel through which
inform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was obtained
            	Mass media
On-line
Special lecture or seminar
Other people
Information not sought out
            	19(14.8)
43(33.6)
7(5.5)
24(18.8)
35(27.3)
          

          
            	Postretirement activity
            	Travel or rest
Hobby or leisure activity
New employment
Volunteering
Not decided
            	54(42.2)
47(36.7)
16(12.5)
7(5.5)
4(3.1)
          

          
            	
            	Total
            	128(100.0)
          

        

        

        78.9%의 안경사가 은퇴 후 활동으로 여행, 휴식, 취미, 여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4]의 연구에서 노후준비 중 여가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년시기에 공식, 비공식적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안경사들도 미리 여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노후준비 실태 분석
        안경사들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후준비 방법은 저축 및 이자소득 39.1%(50명), 개인연금 13.3%(17명), 국민연금 14.8%(19명), 부동산임대료 17.2%(22명), 퇴직금 0.8%(1명), 상속재산 2.3%(3명), 사회보조금 2.3%(3명),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2%(13명) 으로 저축 및 이자소득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임대료, 국민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Actual status of old-age preparation among optometris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Method of old-age
preparation
            	Savings and interest
Private pension
Government pension
Real property
Retirement pay
Inheritance
Social security
Not decided
            	50(39.1)
17(13.3)
19(14.8)
22(17.2)
1 (0.8)
3 (2.3)
3 (2.3)
13(10.2)
          

          
            	Funds required
for old age
            	100 million
100~300 million
300~400 million
400~500 million
500~600 million
> 600 million
Not prepared
            	4(3.1)
33(25.8)
24(18.8)
19(14.8)
5 (3.9)
24(18.8)
19(14.8)
          

          
            	Reserved monthly
fund for old age
            	< 5%
5~10%
11~20%
21~30%
31~40%
41~50%
> 51%
Not prepared
            	15(11.7)
26(20.3)
16(12.5)
20(15.6)
10(7.8)
8(6.3)
6(4.7)
27(21.1)
          

          
            	
            	Total
            	128(100.0)
          

        

        

        안경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자금은 1억 미만이 3.1%(4명), 1억~3억 미만 25.8%(33명), 3억~4억 미만 18.8%(24명), 4억~5억 미만 14.8%(19명), 5억~6억 미만 3.9%(5명), 6억 이상 18.8%(24명), ‘준비 안함’ 14.8%(19명)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해 월 수익 또는 월급에서 준비하고 있는 금액은 5% 미만이 11.7%(15명), 5~10% 20.3%(26명), 11~20% 12.5%(16명), 21~30% 15.6%(20명), 31~40% 7.8%(10명), 40~50% 6.3%(8명), 51% 이상 4.7%(6명), ‘준비 안함’ 21.1%(27명)로 나타나 ‘준비 안함’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안경사는 78.9%이고 21.1%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e-나라지표의 노후준비방법[13]에서 73.2%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30~50대의 노후준비율이 80% 이상으로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노후준비 방법은 저축 및 이자소득이 39.1%로 가장 높았는데 국민연금이 57%로 가장 높았다는 e-나라지표[13] 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안경사가 생각하는 노후자금은 1억~3억 미만이 25.8%로 가장 높았는데,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필요자금과 경제수명에 관한 연구[14]에서 은퇴 후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자금이 중위수 기준 약 7억 4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경사의 은퇴준비는 자금적인 측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안경사들의 은퇴준비 평균은 3.20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적 준비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준비 3.14, 경제적 준비 2.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준비와 경제적 준비는 평균보다 낮았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사에 관한 연구[11]에서 심리, 정서적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이선미 등[1]의 연구에서 보건치위생사의 경우에 경제적 준비가 가장 낮았던 것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Table 4. 
				
          

          
            Retirement preparedness scores of optometrists
          
          

        

        
          
            
              	Item
              	Mean±SD*
            

          
          
            	Physical preparedness
            	3.14±0.70
          

          
            	Psychological preparedness
            	3.54±0.65
          

          
            	Economic preparedness
            	2.92±0.83
          

          
            	Total
            	3.20±0.51
          

        

        
          
            * The highest score is 5 in a 5-point Likert scale
          

        

        

        안경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은퇴준비의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적 준비의 평균점수는 전체 준비 평균보다 낮았는데 중년대상의 연구에서 중년은 노후 신체적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건강영역의 은퇴준비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4]와는 다소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Table 5. 
				
          

          
            Retirement preparedness scores of optometris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Physical
preparedness
              	Psychological
preparedness
              	Economic
preparedness
              	Retirement
preparedness
            

          
          
            	Variable
            	Classific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Female
            	3.08±.79
3.20±.58
            	3.57±.70
3.51±.59
            	3.15±.83
2.67±.77
            	3.27±.58
3.13±.42
          

          
            	Gender
            	t(p-value)
            	-0.962(0.338)
            	0.530(0.597)
            	3.395(0.001*)
            	1.565(0.120)
          

          
            	Age
            	≤ 30
31~40
41~50
51~60
> 60
            	
									2.89±.63a

									3.26±.74ab

									3.33±.63ab

									3.53±.59bc

									4.11±.48c
            	
									3.61±.59

									3.23±.72

									3.52±.64

									3.84±.61

									3.66±.66
								
            	
									2.59±.60a

									3.30±.97ab

									3.12±.86ab

									3.21±.97ab

									3.61±.53b
            	
									3.03±.39a

									3.26±.57ab

									3.32±.50ab

									3.53±.65bc

									3.79±.52c
          

          
            	Age
            	F(p-value)
            	5.792(0.000*)
            	2.540(0.053)
            	5.794(0.000*)
            	4.985(0.001*)
          

          
            	Career
(years)
            	> 3
3~5
6~10
11~15
16~20
≥ 21
            	
									2.93±.58a

									3.00±.90ab

									3.28±.54ab

									3.19±.91ab

									3.02±.62ab

									3.53±.63b
            	
									3.64±.58ab

									3.50±.60ab

									3.17±.62a

									3.15±.75a

									3.62±.41ab

									3.75±.71b
            	
									2.63±.67ab

									2.45±.69a

									3.13±.57bc

									3.34±1.02c

									3.29±.96c

									3.33±.92c
            	
									3.07±.41a

									2.99±.38a

									3.19±.38ab

									3.23±.72ab

									3.31±.51ab

									3.54±.60b
          

          
            	Career
(years)
            	F(p-value)
            	3.042(0.013*)
            	2.922(0.016*)
            	5.370(0.000*)
            	3.938(0.002*)
          

          
            	Place of employment
            	Optical shop
Eye clinic
Others
            	3.14±.79
3.11±445
3.18±.55
            	3.63±.70
3.34±.49
3.48±.55
            	3.00±.94
2.79±.59
2.62±.44
            	3.26±.60
3.08±.25
3.09±.19
          

          
            	Place of employment
            	F(p-value)
            	0.039(0.962)
            	2.599(0.078)
            	1.403(0.250)
            	1.699(0.187)
          

          
            	Employment designation
            	Owner
Department head
Staff
            	
									3.46±.63b

									2.98±.92a

									2.98±.65a
            	
									3.75±.63b

									3.00±.54a

									3.50±.62b
            	
									3.48±.86b

									3.00±.91a

									2.59±.62a
            	
									3.56±.53b

									2.99±.63a

									3.02±.37a
          

          
            	Employment designation
            	F(p-value)
            	7.018(0.001*)
            	6.318(0.002*)
            	19.833(0.000*)
            	20.360(0.000*)
          

          
            	School graduation status
            	2-year course
3-year course
4-year course
Finished graduate school
Others
            	
									3.09±.70ab

									2.93±.70a

									3.28±.75ab

									3.46±.50b

									3.33±.46ab
            	
									3.49±.70

									3.63±.58

									3.53±.60

									3.35±.87

									3.61±.40
								
            	
									3.24±1.02b

									2.58±.55a

									3.04±.89ab

									3.11±.96ab

									3.04±.55ab
            	
									3.27±.65

									3.05±.36

									3.29±.54

									3.31±.60

									3.33±.26
								
          

          
            	School graduation status
            	F(p-value)
            	2.501(0.046*)
            	0.640(0.635)
            	3.559(0.009*)
            	1.718(0.15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96±.64
3.42±.70
            	3.53±.63
3.55±.67
            	2.66±.66
3.32±.93
            	3.05±.41
3.43±.57
          

          
            	Marital status
            	t(p-value)
            	-3.761(0.000*)
            	-0.126(0.900)
            	-4.645(0.000*)
            	-4.268(0.000*)
          

          
            	Disease status
            	Has a disease
No disease
            	3.61±.60
3.03±.67
            	3.63±.60
3.52±.66
            	3.23±.810
2.85±.830
            	3.49±.51
3.13±.49
          

          
            	Disease status
            	t(p-value)
            	3.755(0.000*)
            	0.759(0.449)
            	1.986(0.051)
            	3.098(0.002*)
          

        

        
          
            *p<0.05
          

          
            a,b,cthe 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신체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수는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 질병유무로 나타났다(p<0.05). 연령은 60세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가 2.89로 가장 낮았으며, 경력은 21년 이상이 3.53으로 가장 높고 3년 미만이 2.93으로 가장 낮았다. 직위에 따라서는 원장, 대표가 3.46으로 높았고 부장급과 일반 안경사는 2.98로 낮았으며, 학력은 대학원 졸업인 경우가 3.46으로 가장 높았고 3년제가 2.93으로 가장 낮았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3.42로 높았고 미혼이 2.96으로 낮았으며, 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3.61로 높았고 질병이 없는 경우가 3.03으로 낮았다.

        이런 결과는 보건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선미 등[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기혼인 경우에 신체적 준비가 높았던 것과 그리고 치기공사의 신체적 준비가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는 결과[10]와 비슷한 결과이다.

        심리적 준비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는 경력, 직위로 나타났다(p<0.05). 경력은 21년 이상이 3.75로 가장 높았고 11~15년이 3.15로 가장 낮았으며 직위에 따라서는 원장, 대표가 3.75로 가장 높았고 부장급이 3.00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경력이 많은 원장의 경우에 일반 안경사에 비해 여유를 가지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모임에 참석하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적 준비의 평균점수는 가장 낮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는 성별,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로 나타났다(p<0.05). 성별은 남성이 3.15로 높았고 여성이 2.67로 낮았으며 연령은 60세 이상이 3.61로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가 2.59로 가장 낮았다. 경력은 11~15년이 3.34로 가장 높았고 3~5년이 2.45로 가장 낮았다. 직위는 원장, 대표가 3.4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안경사가 2.59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은 2년제가 3.24로 가장 높았고 3년제가 2.58로 가장 낮았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3.32로 높았고 미혼이 2.66으로 낮았다.

        남성의 경제적 준비가 높은 것은 통계청 e-나라지표의 노후준비방법[13]에서 남성의 노후준비가 여성보다 23.1%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 수준이 높다는 김 등[7]의 연구와 같았다. 기혼자의 경제적 준비가 높은 것은 치위생사,[11] 치기공사,[10] 간호사[9]와 같았는데 기혼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은퇴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수는 연령, 경력, 직위, 결혼여부, 질병유무로 나타났다(p<0.05). 연령은 60세 이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이하가 3.03으로 가장 낮았다. 경력은 21년 이상이 3.54로 가장 높았고 3~5년이 2.99로 가장 낮았다. 직위는 원장, 대표가 3.56으로 가장 높았고 부장급이 2.99로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3.43으로 높고 미혼이 3.05로 낮았다. 질병유무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3.49로 높았고 질병이 없는 경우가 3.13으로 낮았다. 결국 안경사는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원장인 경우, 기혼인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및 은퇴준비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87.2%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F=87.212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able 6.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preparedness
          
          

        

        
          
            
              	Variable
              	B
              	SE B
              	Beta
              	T
              	Sig
              	
            

          
          
            	Constant
            	  0.261
            	0.219
            	
            	1.191
            	0.236  
            	R2=0.872
F=87.212
Sig=.000
          

          
            	Gender
            	  0.184
            	0.040
            	  0.179
            	  4.631
            	0.000*
          

          
            	Age
            	  0.117
            	0.039
            	  0.259
            	  3.043
            	0.003*
          

          
            	Career(years)
            	-0.011
            	0.020
            	-0.040
            	 -0.541
            	0.590  
          

          
            	Place of employment
            	  0.017
            	0.017
            	  0.035
            	  1.007
            	0.316  
          

          
            	Employment designation
            	  0.018
            	0.037
            	  0.032
            	  0.475
            	0.636  
          

          
            	School graduation status
            	  0.017
            	0.016
            	  0.038
            	  1.088
            	0.279  
          

          
            	Marital status
            	-0.017
            	0.065
            	-0.016
            	 -0.260
            	0.796  
          

          
            	Disease status
            	  0.112
            	0.045
            	  0.083
            	  2.482
            	0.015*
          

          
            	Economic preparedness
            	  0.443
            	0.024
            	  0.720
            	18.509
            	0.000*
          

          
            	Psychological preparedness
            	  0.301
            	0.027
            	  0.379
            	11.067
            	0.000*
          

        

        
          
            *p<0.05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질환유무와 은퇴준비 요인에서 경제적준비, 심리적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e-나라 지표의 노후준비방법[13]에서 남성의 노후준비가 여성보다 잘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서 여성에 비해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인 책임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은 치기공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결과[10]와 같았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은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적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의식, 타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태도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산규모가 클수록 은퇴생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15]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은퇴준비도가 높을수록 은퇴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9] 따라서 안경사들도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은퇴준비를 해야 하며 경제적인 은퇴준비에 재무교육이 조절효과를 가지게 됨[8]에 따라 재무교육을 포함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족, 친구 등 다양한 모임과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은퇴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전체 안경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안경사의 은퇴준비와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안경사의 은퇴와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총 128명의 서울, 경기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은퇴준비 여부에 대해 ‘예’ 27.3%(35명), ‘아니요’ 72.7%(93명)로 은퇴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으며 은퇴 후에는 여행, 휴식, 취미, 여가활동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 수단은 저축 및 이자소득(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료(17.2%), 국민연금(14.8%)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금액은 ‘준비 안함’(21.1%), 수입의 5~10%(20.3%), 21~30%(15.6%)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들의 은퇴준비 평균은 3.20이었고 영역별로는 심리적 준비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준비 3.14, 경제적 준비 2.92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변수는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 질병유무로 나타났다(p<0.05). 심리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는 경력, 직위로 나타났으며(p<0.05)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는 성별, 연령, 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로 나타났다(p<0.05). 전체적인 은퇴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준 변수는 연령, 경력, 직위, 결혼여부, 질병유무로 나타났다(p<0.05).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 질환유무와 은퇴준비 요인에서 경제적준비, 심리적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이 있는 경우,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전체적인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의 은퇴, 노후준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와 재무교육을 포함한 은퇴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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